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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나라의 면직업(綿織業) 

1.1.1 8·15 해방까지의 면직업 

마(麻)와 견(絹)에 이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면방직업은 고려조 말기

(1363년) 목화가 전래한 이래로 조선조시대에는 면직물이 마직물이나 견직물

을 능가하는 옷감으로서 거의 전국 방방곡곡에서 직조되고, 많은 백성들이 

옷을 만들어 입게 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면포세(綿布稅), 

중국 공물용(貢物用) 면포로서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과의 교역에서도 

중요한 상품이 되기도 하였다. 이 당시에는 실을 뽑는 과정과 직조가 분리되

어 있지 않았으며, 모든 생산이 농가의 수공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876년 한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으로 개항하자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중

국, 일본의 면사, 면포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쏟아져 

들어왔으므로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직기나 직조

기술을 들여오기 시작하였으며, 1910년 한일합방 무렵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시장을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면사수입이 늘어나면서 직조공정이 점차 농가에서 손으로 뽑은 

실보다는 수입되는 양사(洋絲·西洋絲)에 의존하게 되어 서서히 실을 뽑는 

공정과 직조공정이 분리하게 되었다. 

한편 유럽에서는 1733년 영국의 존 케이(John kay)에 의해 끈을 당겨 북이 

날아가게(비저·flying shuttle) 쳐주는 바텐(batten)장치가 발명되어 조수없이 

혼자서 면포 생산량을 5배까지 끌어 올렸다고 한다. 1785년에는 영국의 목사

인 에드먼드 카트라이트(Edmond Cartwrignt)가 역직기를 실용화시킴으로써 직

조공정의 기계화가 이루어졌다. 



 
삼베, 무명, 명주와 같은 피륙을 짜는 재래식 가정용 직기,  

본틀과 부속품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졌으며, 재료는 거의 나무이다. 

<그림 1-1> 베 틀 

1.용두머리   2.눈썹대   3.눈썹노리   4.눈썹줄   5.잉아   6.잉앗대   7.속대   8.북    

9.북바늘   10.불꾸리   11.바디   12.바디집   13.바디집 비녀   14.최활   15.부티    

16.부티끈   17.말코   18.앉을깨   19.베틀 뒷기둥   20.다올대   21.베틀신    

22.베틀신 끈  23.가로대   24.눌림대   25.눌림끈   26.베틀다리   27.비경이    

28.베틀 앞기둥   29.베틀신 대   30.사침대   31.도투마리   32.뱁댕이 

 

 

<그림 1-2> 비저(비저·batten장치) 

 



 

<그림 1-3> 역직기 

 

한일합방 당시의 서울지방 직물업소에 대한 자료(표1-1 참조)를 보면 1~2

개 업소만이 소기업규모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내공업 수준정도이며, 그 중 

현재 (주)경방의 전신인 경성직유만이 주식회사로 되어있고 규모도 제일 큰 

편이었다. 직기는 반자동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텐기가 가장 많고, 역직기는 

3대 뿐이고, 족답기(足踏機)는 15대가 있었으며, 면방적공장은 없었으므로 면

사는 전량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합방 후 일본이 1917년 부산에 방기 15,200추와 함께 직기 610대 규모의 

거대한 최신시설을 갖춘 조선방직을 설립하자, 이에 자극되어 경성방직이 

1919년 직기 100대를 도입하여 우리의 자본과 우리의 손으로 면직물을 직조

하기 시작하였다. 

1925년의 지역별 직기분포상황을 표1-2에서 보면 구식 직기인 수직기나 족

답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광폭역직기는 조선방직이 있는 경상남도, 

경성방직이 있는 경기도 등이 가장 많은 대수를 갖고 있다. 



<표 1-1> 1913년 서울지방의 직물업소 

 
(주) : 경성직유(주)는 조유업과 직포업을 겸하고 있어, 원래는 각각 따로 조사되었던 것인데, 

여기서는 둘을 합하였음. 다만 조유에 관한 것은 1911년의 것이고, 직공수는 조유 90명, 직

포 5명을 합한 것임.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이땅에 중국대륙에의 침략을 위한 발판을 

구축함과 동시에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이점을 활용코자 일본 굴지의 면방

회사가 연이어 진출함에 따라 최신시설이 급증하여 1945년 8·15당시에는 

7,600여대에 달하였다. 한편 직조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의 직기는 표1-2를 보

면 1925년에는 당시로서는 최신시설이라는 역직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가

장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직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품종

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면직물이나 견직물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 

일제 말기인 1945년의 직조시설의 통계가 분명치 않아 표1-3을 보면 직조

를 전업으로 하는 직물업의 직기대수는 1925년에 비하여 역직기는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수직기나 족답기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제직업이 점

차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지역별 제직시설의 분포상황(1925년) 

                                                                           (단위 : 대) 

역 직 기 족 답 기 수 직 기 
구 분 

광 폭 중 폭 광 폭 중 폭 광 폭 중 폭 

경 기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황 해 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강 원 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233  

- 

50 

- 

128 

- 

641 

- 

- 

- 

- 

- 

- 

92 

- 

40 

- 

- 

- 

74 

- 

- 

- 

- 

- 

- 

29 

7 

37 

- 

3 

- 

67 

- 

- 

- 

- 

- 

- 

394 

16 

1,021 

5 

1 

114 

478 

35 

122 

29 

26 

- 

64 

227 

1,075 

204 

- 

4 

- 

11 

10 

41 

20 

2 

- 

- 

16,301 

25,401 

94,258 

58,801 

131,531 

103,358 

3,300 

72,787 

58,164 

316 

24,540 

1,275 

2 

합    계 1,063 206 143 2,306 1,594 590,034 

 

 

<표1-3> 국내 방직시설(1944년) 

구 분 방적기(추) 역직기(대) 족답기(대) 수직기(대) 

면 방 업 234,280 8,895 - - 

마 방 업 6,600 700 - - 

모 방 업 2,060 65 - - 

재생방적업 40,000 157 - - 

직 물 업 - 6,269 841 2,461 

합 계 282,940 16,086 841 2,461 

 



1.1.2 8·15이후의 면직업 

1.1.2.1 면방적 겸영(兼營)분야 

8·15당시의 우리나라 면직조시설을 보면 일본자본에 의하여 설립된 면방

적시설과 함께 설치 가동된 겸영시설은 표3-4와 같이 직기 8,640대중 경성방

직 896대와 송고(松高)실업 130대 합계 1,026대만이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

에 의해 경영되고 있고, 88%에 해당하는 7,614대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의

하여 경영되는 시설이었다. 그 당시 근 1,000대 가까운 미설치 직기가 있어 

약 반수정도의 435대는 우리의 손으로 조립되어 가동되었고, 나머지는 보유

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분해되어 기료품이나 부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짐작이 된다. 
 

<표1-4> 8·15당시의 공장별 시설상황 

설치시설 미(未) 설치시설 
 

방 기(추) 직 기(대) 방 기(추) 직 기(대) 

가네가후찌방적(광주) 

가네가후찌방적(광주) 

도오요방적(인천) 

도오요방적(인천) 

조선방직(부산) 

경성방직(경성) 

다이와방적(창동) 

조선면화(목포) 

송고실업(개성) 

다이닛뽕(경성) 

조선제마(인천) 

군제방적(대구) 

35,104 

48,320 

35,088 

45,328 

40,000 

25,600 

- 

- 

- 

- 

4,480 

19,928 

1,440 

1,525 

1,292 

1,440 

1,264 

896 

150 

86 

130 

417 

- 

- 

3,264 

1,400 

- 

- 

10,304 

4,600 

- 

- 

- 

- 

- 

15,672 

70 

- 

- 

231 

49 

- 

- 

- 

- 

- 

- 

408 

소 계 253,848 8,640 35,240 758 

소속 불명확 - - 48,224 211 

합 계 253,848 8,640 83,464 969 

(주) : 1) 미설치시설에는 설치중에 있는 시설도 포함 

2) 군제방적(대구공장)의 설비는 해방직후 화재로 전소되었음. 



1950년 6·25동란이 일어나면서 표1-5와 같이 약2/3의 생산시설이 파괴되

어 3,388대만을 남겼다. 동란이 끝나자 정부와 미국을 위시한 UN은 국민경

제의 재건과 의류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유일의 제

일 큰 산업인 섬유공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에 방적, 직조, 염색가공공정을 갖춘 면방직업계는 각종 원부자재 

뿐만 아니라 소요시설까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원조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 국내 수요를 개발함과 동시에 외화획득을 위하여 군수(軍需) 섬유

제품의 국내조변과 면제품의 수출을 추진하였다. 

 

<표1-5> 6·25당시 면방직시설 피해상황 

6.25당시의 설비 피해 설비 
구 분 

방적기(추) 직기(대) 방적기(추) 직기(대) 

조선방직(부산) 

조선방직(대구) 

고려방직(영등포) 

고려방직(춘천) 

경성방직(영등포) 

동양방직(인천) 

 

전남방직(광주) 

전남방직(서울) 

제일방적(서울) 

금성방직(안양) 

삼호방직(대구) 

대전방직(대전) 

동아방직(부산) 

송고실업(개성) 

대아방직(창동) 

대한면업(목포) 

50,304 

20,000 

49,720 

2,140 

30,200 

35,088 

4,480 

38,368 

11,000 

45,328 

10,496 

3,600 

15,848 

- 

- 

- 

- 

1,313 

105 

1,525 

176 

1,127 

1,280 

- 

1,510 

413 

1,140 

50 

- 

- 

- 

130 

148 

158 

- 

- 

49,720 

2,140 

25,600 

15,000 

4,480 

38,368 

11,000 

45,328 

10,496 

- 

15,848 

- 

- 

- 

- 

- 

- 

1,525 

176 

455 

32 

- 

1,510 

413 

1,140 

- 

- 

- 

- 

130 

148 

158 

합  계 316,572 9,075 217,980 5,687 

 



또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자 면사에 앞서 면직물부터 미국과 홍콩으로의 수출이 이루어졌다. 수

출이 순조롭게 증대되면서 기술도 향상되고, 최신직기의 신설도 급증하여 면

직물의 품질이나 생산성이 급속도로 향상하였다. 

1970년대에는 국내 화섬공업이 적극적인 정부지원으로 급성장하자 세계적

인 각종 화섬제품에 대한 시장이 급신장하여 폴리에스터 65%/면35% 혼방직

물을 위시한 각종 면혼방직물이 생산과 수출에서 1980년대까지 순면직물을 

앞서게 되었다. 

 

<표 1-6> 년도별 면방직시설 및 수출실적 

방 직 시 설 수 출 실 적(1,000＄) 

년 도 정방기(추) 직 기(대) 면 사 면 직 물 계 

1947 275,390 9,297    

50 94,592 3,487    

55 370,632 6,742 (57년)937 279 1,216 

60 469,648 10,054 - 2,445 2,445 

65 628,928 11,428 42 12,247 12,289 

70 901,688 10,083 9,626 22,534 32,160 

75 1,939,672 16,477 124,746 54,326 178,982 

82 3,167,124 25,334 265,018 118,072 383,090 

85 3,297,692 26,220 163,217 161,722 324,939 

90 3,667,708 22,892 166,399 310,603 477,002 

91 3,689,168 21,028 184,491 354,469 538,960 

92 3,590,132 17,481 143,382 355,039 498,421 

93 3,216,436 15,247 127,497 353,777 481,274 

94 2,961,324 11,200 213,429 423,425 636,854 

95 2,844,972 8,019 225,347 469,854 695,201 

96 2,152,196 7,483 204,618 493,378 697,996 

97 2,074,528 5,198 176,320 460,096 636,416 

98 2,002,108 3,482 181,841 371,557 553,398 



이러한 상황속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화섬직물의 급성장, 제

조원가의 급등, 중동(中東) 붐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면직기의 고속화, 

자동화를 자극하여 면방업계는 화섬직물업계의 워터젯직기(water jet loom) 도

입에 뒤이어 에어젯직기(air jet loom)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0년대에 이르면서 일부 면직물겸영공장은 화섬직물공장이나 중소 

면직물전업공장과의 치열한 경쟁과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저렴한 면직물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의식하여 제직시설을 감

축, 폐기 또는 해외 이전하거나 면직조를 포기하는 공장이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직포시설 규모로 보면 1978년에 2만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1988년에 

29,795대로 최고 정점을 이루고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2년에는 2만대를 

밑돌게 되었으며, 매년 계속 감소하여 1998년에는 3,482대로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감소시설의 상당수는 매각이나 해외 현지공장설립 등 여러 

형태로 해외로 이전되었다고 한다. 

1997년말로서 5,000대를 약간 웃도는 시설이 남아 있는데, 이들 시설은 대

부분이 비교적 새시설로서 성능이 좋은 편이나 아직 1,700여대의 북직기는 

최대 rpm 180~200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무북(shuttleless)직기를 따를 수

는 없어 대부분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3,000여대의 무북직기들은 에어젯

(air jet)직기가 반을 약간 넘게 차지하고, 최대 rpm 600이 약 40%로 주력을 이

루고 있으며, 레피어(rapier)직기나 도비(dobby)장치도 각각 30%,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로 고성능시설만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서 

자동화, 고속화, 고급화, 고부가가치화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4> 드레이퍼(Draper X-3)형 북직기 

 

1.1.2.2 면직전업(綿織專業) 분야 

우리나라의 8·15를 전후한 직물생산 전업공장은 중소기업이나 가내공업

수준으로서 전국에 흩어져 있어 사회의 혼란상태 속에서 대한견직물공업조

합연합회가 조직되어 견·인견직물 생산업자를 규합하기 시작하였으나 면직

물 생산업자가 제외되어 있었는데, 때마침 6·25동란이 발발하자 막대한 피

해로 완전 분해된 업계를 재건하고자 정부의 지도로 연합회를 제외한 면직

물 생산업자를 비롯한 모든 직물생산 전업업자를 망라한 강력하고 능률적인 

단체로서 1951년 피난지 부산에서 한국직물공업조합연합회를 창립하였다. 

연합회 산하에는 서울특별시를 위시하여 각 도마다 도단위조합이 있으며, 

각 도조합산하에는 경기도를 예로 들면, 수원, 인천, 강화에 지역적인 조합이 

결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연합회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상당한 수의 각

종 직물생산 전업업자가 있어 전국적인 시설규모나 생산 및 수급상황, 기술

수준이나 제반 애로사항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었다. 

그 당시의 통계자료를 조사해 보면 표1-7, 표1-8과 같이 초기에는 역직기와 



수족답기로만 구분되어 있고, 1953년에 비로서 족답기, 수직기, 견직시설과 

면직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6.25당시의 혼란상태를 생각해 보면 파악되지 

않은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아주 영

세하거나 가내공업수준이 아닌, 비교적 틀이 잡힌 전업공장들은 대부분 조사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살펴보면 직기대수로 보면 가장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직기가 제일 많았으며, 최신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역직기는 견직·

면직시설이 2,000여대로 많아 품질이나 생산성이 앞서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

다. 

 

<표1-7> 설비직기 대수                <표1-8> 1953년 직기보유상황 

(단위 : 대)                                       (단위 : 대) 

년 도 역직기 수·족답기  

1951 10,843 12,297  
시설별 역직기 족답기 수직기 

1952 14,370 25,592 견직시설 11,770 958 14,962 

1953 21,236 44,257 

 

면직시설 9,466 8,886 19,451 

 

 

수족답기는 노후시설이 최신시설로 개체되면서 점차 줄어가다가 1960년대

에는 일본의 수공예직물인 ‘가스리’ 등의 임직(賃織)으로 극소수가 잔류하다

가 1970년대에는 수족납기가 통계에서 사라졌다. 이들 수족답기는 시설규모

나 생산능력을 추정하여 역직기로 환산하고 있는데, 50년대에는 4:1, 60년대에

는 3:1로 환산하고 있다. 

표1-9는 1959년 12월말 현재 자료로 1960년 시설규모는 59년자료를 사용하

고 있다. 

 

 



<표1-9> 직조 전업설비(1959년 12월말) 

 

 

 

(주) : 수족답기의 역직기 환산비율은 4:1로 하였음. 

 



<표1-10> 지역별 직조시설상황(專業用)(1970.5.10 현재) 

 

 

표1-10은 1970년의 시설규모를 보인 것인데, 대략 면직부문은 견직부문의 

견직부문의 반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조전업분야는 견직, 면직 

모두 경북지방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면직시설에서 수족기를 보면 59년에

는 만여대나 있었는데, 70년대에는 67년대로 줄어 마침내 자취를 감출 단계

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며, 역직기는 10년간에 약 2.5배로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업계의 특성상 매년 정확

한 통계를 작성하기 어렵기도 하고, 70년대부터는 겸영시설과 전업시설을 통

합하여 통계를 잡게 되어 면직시설의 추이를 밝히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표1-11에는 전국의 공식적으로 등록된 직물조합연합회의 전업직기에 대한 

상황이 소개되어 있다. 위 표의 기종별은 경사절(切)자동정지장치만 있고, 위

사자동공급장치가 없는 것은 반(半)자동직기로, 이 장치가 있는 것은 자동직

기로 분류하였으며, 무북직기는 혁신직기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워터젯직기

(water jet loom·WJL), 에어젯직기(air jet loom·AJL), 레피어직기(rapier loom·



RAP.L)와 기타 무북직기로 분류하고 있다. 

 

<표1-11> 전국등록 전업직기 현황 

1) 직기 기종별(機種別)현황 

(단위 : 대) 

구 분 ’86.7 ’97.12 증 감 

반자동직기 138,232 28,870 -109,362(-79.1%) 

자동직기 39,465 26,239 -13,226(-33.5%) 

WJL 11,235 34,696 +23,461(+108.8%) 

AJL 456 7,690 +7,234(+1,586%) 

RAP.L 5,419 19,636 +12,217(+125.4%) 

기타 무북 2,244 2,596 +352(+15.7%) 

혁 

신 

직 

기 
소 계 19,354 62,618 +43,264(+123.5%) 

합 계 197,051 117,727 -79,324(-40.3%) 

 

2) 직기 직종별(職種別)현황 

구    분 ’86.7 ’97.12 증 감 

면 직 기 72,840 30,109 -42,731(-58.7%) 

화섬직기 110,228 76,343 -33,885(-30.7%) 

모 직 기 4,199 3,655 -544(-13%) 

기타직기 9,784 7,620 -2,164(-22.1%) 

합    계 197,051 117,727 79,324(-40.3%) 

 

이 표를 보면 전체 시설의 기능별 분류이므로 면직기의 상황은 알 수 없

지만 반자동직기는 10년만에 1/5로 급감하였고, 자동직기도 약 1/3이 감소하

고 있으며, 혁신직기 중 명직기로 짐작되는 에어젯 룸은 근 17배로 격증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전업공장도 전체 시설규모로는 약 40%의 직기가 줄고 있으

나 혁신직기의 증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의 직종별 통계를 보면 견직기는 보이지 않고, 화섬직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면직기는 7만여대가 10년만에 3만대로 약 60%가 감소하고 

있다. 에어젯 룸이 급증하여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개발도상국의 추

격이 극심함을 짐작케 한다. 레피어 룸도 3.5배로 급증하였는데, 위사를 다양

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차별화 제품을 짤 수 있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표1-12> 1997년 직기 기종별 등록상황 

 
 

표1-12를 보면 전업직조공장은 대구, 경북지역에 1,800개 기업이 몰려있어 

전국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직기도 82,855대로 총 합계대수의 70%를 

점하고 있으며, 무북직기도 47,166대로 총 무북직기 대수의 75%가 설치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유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대구지역은 반자



동 북직기가 12,779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직기는 

아주 노후된 구시설로 추정되며, 무북직기를 살펴보면 워터젯직기가 32,057

대로 전국의 워터젯직기중 92.4%를 점하여 합섬 필라멘트직물의 주 산지임

을 실감케 한다. 또한 레피어직기를 10,083대 보유하고 있는데, 부산·경남지

역이나 충남지역에도 상당수 있지만 대구·경북지역에 57.2%가 설치되어 있

으며, 면직기로 짐작되는 에어젯직기는 전체대수는 적지만 7,690대중 62%에 

해당하는 4,768대가 이 지역에 집중 설치되어 있다. 업체당 평균대수를 보면 

전국 평균이 40.4대이며,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라는 경북이 59.9대, 충북이 

59.4대로 영세성을 엿볼 수 있다. 

방적공장이 겸영하고 있는 제직공장들은 대체로 규모가 크고, 생산원가가 

비싼 경향이 있어 자동화, 고속화로 비교적 간단한 조직이 품질 좋은 직물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시설투자가 커지게 되지만 한계가 

있어 각별한 경영이 필요하게 되는데, 중소규모의 전업공장들은 규모가 작고, 

비교적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어 이런 이점을 잘 살려 대기업이 못하고 개

발도상국도 하기 어려운 차별화 제품, 유행이나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독특

한 제품을 적기에 끊임없이 개발해 내면 전업공장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나 각종 자금지원 등 적

극적인 정부나 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해

야만 우리나라 섬유업계의 저력이 강해져 다양한 신소재를 봉제의류업계에 

공급하게 되어 다운 스트림(down stream·下流)이 보강되기도 하고, 무등록시

설들을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